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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의 
온라인서비스 발전방안

권정임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부터 11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 근현대 신문(1883~1960년 

발행)에 대해 99종 381,010면의 디지털 원문을 구축했고, 신문기사 7,678,320건(2022. 12. 31. 기준)에 

대한 DB 구축 및 신문별·일자별·기사별로 1,509만 건의 색인 DB를 구축하였고, 이를 누리집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동 누리집은 디지털 원문과 일부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기자 등이 많이 찾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여러 누리집 중에서 지명도가 

꽤 높다. 디지털 원문 99종의 신문에 대한 간략 소개(해제)와 함께 기사에 대해 신문명과 발행일, 

키워드와 문장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원문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복사 

및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고, 기사별 LOD를 발행하고 있다.

고신문은 가로쓰기 및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국한문 및 일어가 혼용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따라서, 

1960년 이전의 국내외 민간 신문사 및 교육·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고신문이나 결호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디지털 원문을 확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신문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DB, 번역 DB, 이미지 DB 등을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텍스트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키워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고신문, 디지털컬렉션, 고신문 컬렉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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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1883년 10월 31일 대한제국에서 창간한 『한성순보』이다. 당시 개화파들은 

신문을 통해 국민에게 외국의 사정을 널리 알려 개화사상을 고취시키려고 하였다. 최초의 민간신문은 

1894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으로, 한글전용과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신문은 이후 민간신문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중계몽과 자주독립사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1. 이와 

같이 신문은 전통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의 주요 이슈와 매일의 사건사고 등 사회의 변화를 가장 

먼저 전달하고, 날씨, 스포츠, 연예 등 독자에게 일상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주요 매체 중 하나다. 특히, 

과거의 신문 기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지금 우리는 신문을 모바일·온라인으로 어디에서나 손쉽게 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읽거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대강 훑어보곤 했었다. 뉴스 콘텐츠 소비방식이 

이렇게 빠른 변화를 거치게 된 것은 온라인이 보편화된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 때부터 납본, 구입 등을 통해 수집해 온 

실물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 온라인서비스를 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실물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이하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하였고, 고신문2은 

201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 전반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고신문 디지털화 사업 현황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다른 기관의 신문 디지털화 현황 및 서비스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디지털화 사업

1. 디지털화 사업의 추진 근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를 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1	 �네이버 두산백과 <한국의 신문 역사>.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6930&cid=40942&categoryId=31755

2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고신문은 1887년~1960년 발행한 신문을 범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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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2023」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하여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표 1> 참조).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외 도서관자료를 수집·제공·보존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 의제7 중 대표과제4에서는 문화기관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 플랫폼3을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다.

<표 1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사업 추진 근거

・「도서관법」 제19조, 제20조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20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문화비전 2030(2018. 5. 16.)」 의제7의 대표과제4
의제7(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중 문화자원의 기록·보전·활용 체계 개선(대표과제4(문화자원의 기록·보전·활용 체계 개선)
- 국·공립 및 민간 문화기관 등의 아카이빙 플랫폼 지원 확대
-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21. 1. 5. 제정, ’23. 3. 24. 

개정)에 따라 디지털화 대상자료, 디지털화 형식, 디지털 장서 등록 및 보존 등 디지털화 사업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표 2> 참조).

3	 �코리안메모리 서비스(https://nl.go.kr/memory),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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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3조(대상자료) ① 디지털화 대상자료

1. 귀중자료
2. 산화 또는 열화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자료
3.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
4. �기증자료 유치, 국가 및 공공기관 발간 정책희귀자료, 인문예술자료 등 도서관 미소장 자료의 수집과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자료
제6조(디지털화 형식) 디지털로 변환하는 자료의 파일형식

구분 파일형식
해상도(1-2)/

비트심도(3)/코덱(4)
비 고

1. 인쇄자료

텍스트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400-600ppi

300ppi
인쇄 자료(단행, 연속, 신문 등)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3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96ppi

지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400-6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3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96ppi

2. 이미지자료 사진

보존용
칼라, TIFF/24bit Color

칼라, JPEG/24bit Color 
800-1000ppi Born-Digital의 경우 원 파일 형식 유지

제공용
칼라, JPEG

칼라, 텍스트/목차-PDF
400ppi 아크로뱃 8.x 이상

썸네일 칼라, JPEG/24bit Color 96ppi

3. 녹음자료 오디오

보존용 WAV(무압축) 24bit 48kHz

제공용
MP3(손실압축) 16bit 44.1kHz

AAC(손실압축) 16bit 48kHz

4. 영상자료 비디오
보존용 MXF(무압축)

MPEG4(영상) / 
PCM(음성) 

・SD: 4:3
・HD: 16:9 

제공용 MPEG-4(손실압축)
H.264(MPEG-4/AVC)

(영상) / AAC(음성)
・SD: 4:3
・HD: 16:9 

※ 원자료의 형태, 열화 등 훼손정도, 파일 용량, 뷰어프로그램 성능 등을 고려하여 파일형식 및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음

2. 디지털화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까지 발행된 산성지로 된 실물자료들은 취약한 보존환경으로 인해 열화 및 산화가 진행되면서 

종이의 부스러짐이 심했고, 이에 더해 낮은 수준의 인쇄기술로 인해 글자 판독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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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마이크로필름으로 변환한 자료들 역시 과거 기술의 한계로 인해 현재는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함으로써, 자료의 원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 발행된 신문은 pH 4.0 이하의 산성지로, 이런 종류의 종이는 

발행한 지 30년이 지나면 열화 및 훼손 등으로 원본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시급하다. 

[그림 1]은 고신문의 실물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신문 마이크로필름에 곰팡이가 낀 상태

[그림 1] 고신문의 실물 상태

또한 최근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저작권이 해결된 디지털화 자료, 특히 이미지가 아닌 정제된 

텍스트(text) 자료를 초거대 AI, 챗GPT 학습용 자료로써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료는 초거대 AI, 

챗GPT가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기술들은 모바일·온라인으로 이용자와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의 편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이후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비대면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2021년 온라인 자료의 이용률은 2020년에 비해 238%, 

우편복사는 108%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디지털 원문자료의 내용을 

분석·연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기법과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는 등 연구를 위해서 저작권이 해결된 

디지털화 자료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있어서도 Text PDF로 변환한 자료는 본문 내용 검색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미지를 1장씩 

넘기며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지만, 텍스트 데이터는 디지털 원문의 내용 분석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주제, 사건, 시간, 장소 등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검색 요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더욱 많은 자료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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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문헌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물자료의 안정적 보존과 글로벌 지식정보 생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이다. 둘째, 최근 

소개된 초거대 AI, 챗GPT의 등장으로 인한 본문 내용분석, 텍스트 데이터 가공 및 분석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국가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융합학문 연구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모바일·온라인이 서비스의 중심이 된 지금의 이용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3. 신문의 디지털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납본·기증 등의 경로를 통해 매년 50만여 책(점)의 다양한 실물(도서·비도서) 

자료들이 신규로 입수되고 있다. 매해 자료의 중복과 디지털화 대상 제외자료4(사전·참고서·수험서, 

전자자료로 발행된 자료 등)로 인한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 중 매년 20만여 책이 신규로 디지털화를 

해야 할 대상 물량에 해당된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부터 2023년까지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31억 4천만 원의 예산에 따른 디지털화 대상 물량이 9만 1천 책인데, 해마다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 및 2022년 이후 예산도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화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과 저작권 이슈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높은 귀중서, 희귀자료, 오래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신문도 

동일한 원칙으로 디지털화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1960년까지의 신문 중 다른 기관에서 디지털화를 하지 

않았거나 유료·무료 관계없이 전자신문으로 제공 중인 것은 제외하고 있다5.

국립중앙도서관은 신문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고신문을 이미지로 디지털화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국가 DB 사업에 “귀중본 고신문 DB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1939년부터 

1949년까지 발행된 국민신보, 독립신문, 대한독립신문(민보), 독립신보, 민중일보, 조선중앙일보(서울석간), 

중앙신문 등 7종, 14만 6,736건의 기사를 DB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디지털로 구축된 신문은 

처음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6(https://www.dibrary.net)를 통해 서비스하였는데, 이때부터 신문의 

4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침(1999)」에서 디지털화 제외 대상자료를 정하고 있다(p. 41). 

5	 �디지털화 사업 예산 추이: ’20~’21(연간 150억 원) → ’22~’23(연간 137억 원) → ’24(127.8억 원 예상)

6	 �디브러리는 2015년 4월에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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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을 집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9월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일신문, 

황성신문, 조선중앙일보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고신문 15종, 82,055면, 1,473,481건의 신문기사 DB를 

넘겨받았다. 이후 2016년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를 개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동 플랫폼에서 서비스함으로써 기자·연구자·창작자 등이 매일 평균 367회 접속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기반 신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2018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직접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1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9종 

381,010면을 디지털화했고, 신문이 주로 날짜별, 기사별로 소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DB로 구축된 신문기사 

7,678,320건(’22. 12. 31. 기준)에 대해 신문별·일자별·기사별로 1,509만 건의 색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다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구)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해당 신문사에서 

DB를 구축하여 유료·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 디지털화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3>, <표 4>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와 고신문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DB 구축 현황: 2022. 12.

구분 고신문
고문헌

(고서·고지도)
일반서 잡지·학술지 비도서 관보 합계

콘텐츠
(건)

99종
7,678,320건

97,130건 1,490,321건 189,987건 250,001건 336,239건 10,041,998건

76.5% 0.9% 14.9% 1.9% 2.5% 3.3% 100%

<표 4>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디지털화 구축 현황: 2022. 12.

① 구축 대상 ② 구축(22년까지) ③ 민간 구축*
④ 구축 잔여물량

(①-(②+③))

135종 99종 5종 31종

*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구)서울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텍스트 DB로 구축한 한성순보 등 13종, 28,680면, 364,655건의 신문기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들 텍스트는 AI OCR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입력하여 구축한 것이다.7

7	 �텍스트 DB 구축(13종): 남선신문, 남조선민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국한문), 대한매일신보(영문), 독립신문(서재필), 독립신문(영문), 매일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협성회회보, 황성신문(이중 대한매일신보, 마산일보 2종은 텍스트 DB 구축이 완료되지 않고 잔여물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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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신문 온라인서비스 플랫폼,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8

1. 서비스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per/)를 통해 디지털화 사업으로 

구축한 신문에 대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2]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의 메인화면이다.

[그림 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

8	 �https://nl.go.kr/newspaper/. 검색일: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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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구축한 신문 99종에 대한 간략 소개(해제)와 함께 신문의 이미지와 기사에 

대해 신문명과 발행일, 키워드와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신문의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복사 및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사별 LOD(Linked Open Data)를 발행하고 

있다([그림 3], [그림 4] 참조).

신문기사 이미지 신문기사 텍스트

[그림 3] 신문기사의 이미지 및 텍스트 서비스

[그림 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LOD 발행

더불어 신문 브라우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기사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주제 

6개(사회·문화·정치 등), 유형 12개(기사·광고·소설 등), 소재 20,896개(의약품·책·화장품 등),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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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명(이승만·이순신·이광수 등), 단체 1,992개(국제연합·조선은행 등), 장소 5,667건(조선·부산·미국·서울역 

등)에 대해 AND·OR·NOT 조건으로 신문 및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시대별 4건(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군정기, 대한민국)과 부동산·물가·전쟁 등 13개의 주제에 대해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신문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그림 

5] 참조).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 ‘경성(지금의 서울) 미쿠니 아파트의 모습’(매일신보, ’36. 5. 21. 조간3면)

[그림 5]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2. 국내외 서비스 사례

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9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는 2011년 4월 7일부터 경향신문(1946. 10. 

6.~1999. 12. 31.), 동아일보(1920. 4. 1.~1999. 12. 31.), 매일경제(1966. 3. 24.~1999. 12. 31.), 조선일보(1920. 3. 

9.~1999. 12. 31.), 한겨레(1988. 5. 15.~1999. 12. 31.) 등 주요 일간지 5종의 이미지와 텍스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날짜·키워드·상세(신문사·지면·섹션 등) 검색과 검색 결과에 따른 원문보기 및 한글변환 

기능, 텍스트 보기 및 마이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6] 참조).

9	 �https://newslibrary.naver.com/. 검색일: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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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나. 호주 국립도서관 누리집, TROVE의 신문 서비스10

호주 국립도서관은 Albur and District Historical Society, NSW(뉴사우스웨일스) 지역문화기금 등 다양한 

기금과 실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예를 들어, NSW 주립도서관 등)으로부터 신문 마이크로필름 또는 

신문 실물을 제공받아 디지털화를 하고 누리집 TROVE(https://www.trove.nla.gov.au)를 통해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이 자유로운 1803년에서 1954년까지 발행된 1,000개 이상의 신문에 

대한 수백만 페이지의 디지털화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누구라도 접근하여 뉴스 기사의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텍스트 수정 가이드’를 누리집으로 제공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호주 TROVE 신문 서비스

10	 �https://www.trove.nla.gov.au. 검색일: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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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의회도서관의 Chronicling America11

Chronicling America의 NDNP(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 전국 디지털 신문 프로그램)는 

1770년에서 1963년까지 미국에서 발행된 역사적인 신문의 디지털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은 2003년부터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의 모든 주와 지역의 도서관(공공/대학), 기록관, 역사학회 등 50여 개 처에 대하여 디지털화한 

신문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적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영구적으로 디지털화한 신문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NDNP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1900년부터 

1963년까지 156만 개의 신문 속 그림, 사진, 일러스트, 만화 등을 추출하여 신문 내비게이터(Newspaper 

Navigator)에서 검색(장소·기간·키워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그림 8], [그림 9], [그림 10] 참조).

[그림 8] 미국의회도서관의 신문 서비스

11	 �https://chroniclingamercialoc.gov/about. 검색일: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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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의회도서관의 NDNP

Newspaper 
Navigator

첫화면

검색결과

[그림 10] 미국의회도서관의 Newspaper Nav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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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발전 방안

고신문은 형태적으로 볼 때 세로쓰기와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글, 한글고어, 한문, 일본어가 혼용되어 

있다. 따라서 기사 및 키워드를 추출하여 DB로 구축하는 작업은 한문과 근현대 일본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작업이다. 고신문은 대한민국 근현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및 교육하기 

위한 대상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의 소재 발굴 등에 필요한 귀중한 원천데이터이다. 

또한 고신문에 실린 각종 그림 사진, 일러스트, 만화, 표, 광고 등을 통해서도 그 당시의 사건·사고뿐 아니라 

관심사와 이슈 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1960년 이전에 설립된 신문사 및 교육·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없는 고신문이나 

결호를 발굴하고,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디지털 원문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와 같이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미소장하고 있는 고신문의 원문을 확보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선봉』12이나 『해조신문』13과 같이 1945년 해방 이전에 해외에서 발간된 고신문을 발굴하고 디지털원문을 

확보하여 서비스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고신문의 글자 자체에 

대한 텍스트 DB와 내용에 대한 번역 DB를 각각 구축하는 한편, 신문에 있는 의미있는 이미지들을 DB로 

구축하고 검색 및 내려받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연구자, 기자, 교육자 및 창작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텍스트 DB, 내용에 대한 번역 DB 및 이미지 DB의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접속하여 뉴스기사의 텍스트, 번역한 내용을 수정하고 업로드할 수는 시스템과 

함께 ‘텍스트·내용 수정 가이드’를 누리집으로 제공한다면 작업자들은 좀 더 쉽게 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신문 서비스 종수를 늘리고 결호를 메꾸는 노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고신문 전반에 관한 내용 이미지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근현대를 조망하는 주요 정보원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포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12	 �『선봉』은 중국 연해주에서 1923년 3월 1일 창간, ‘三月一日’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고, 4호부터 선봉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되었다. 1938년부터는 
카자흐스탄에서 ‘레닌기치’라는 제호로 발행되다가, 1990년 폐간되었다(이희용, 2017). 

13	 �『해조신문』은 1908년 2월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된 최조의 한글신문이다(이희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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